
39

12

1.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오래 참아야 할 상황이 주어짐을 압니다. 

2. 하나님을 바라고 오래 참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음을 
   압니다.

오늘 배울

말 씀

약 5:7~11
찬송가 347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은혜찬송 180장 (나 지금 말고 그 날에)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의 본을 삼으라 

보라            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니라

(약 5:10~11) 



을 이해하기말 씀

13

공과말씀 정리

성경에서 ‘오래 참음’이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억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확고히 

신뢰하고 기다리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품이자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인격으로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 하나입니다. 앞서 간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같이 고

난 가운데 오래 참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도 고난의 길

을 오래 참음으로 경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자신을 향하여,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오래 참아야 합니

다. 하나님을 향하여 오래 참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

까지 참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하고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들

이 매우 많습니다. 특별히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손해를 볼 때에 우리는 불평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알맞은 때에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래 참으라고 말씀

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나 자신을 향하여 오래 참아야 합니다. 이는 나 자신의 부족함을 참아

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성숙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번의 실패가 영원

한 실패인 양 낙담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서서 신앙의 경주를 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래 참아야 합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오래 참는 것처럼 우리를 무시하거나 조롱하는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오래 참아야 합니

다.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

에서 형제자매 간에도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혹 상대에게 허물이 

있더라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가져오실 상을 바라며 겸손과 온유로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을 마음판에 새기기 (암송)말 씀

1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 혹은 구절에 밑줄을 그어 보세요.

14

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말 씀

1

2

구원받은 사람에게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적어봅시다(고전 13:4, 갈 
5:22~23).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경우를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정리해 봅시다.

2 우리가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에는 무엇이 있나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
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롬 8:24~25)

For we were saved in this hope, but hope that is seen is not hope; for why 
does one still hope for what he sees? But if we hope for what we do not see, 
we eagerly wait for it with perseverance. (Ro 8:24~25)

① 하나님

② 교회

③ 가정이나 

       학교

④ 나 자신



15

4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내에 대한 다짐의 말씀을 정하고, 앞으로의 각오를 적어봅
시다.

3 성경에서 인내한 사람과 인내하지 못한 사람을 찾아보고, 비교하여 정리해 봅시다.

인내한 사람

인내하지 못한 

사람



월

화

을 삶에 적용하기말 씀

일

오늘의 말씀
(말씀 쓰기)

오늘의 기도
(감사 / 회개 / 간구)

고후 4:18

약 1:3

롬 5:3~4

16



수

목

금

토

약 1:4

약 1:12

약 5:10

약 5:11

17



7

예 화 두 벌목꾼의 대화

18

                                                                                                                                                                                                                    

어느 숲속에서 벌목꾼 두 사람이 수령이 백 년 넘어 보이는 거목을 베고 있었습니다. 오

랫동안 힘들여 이 나무를 잘랐을 때, 두 사람은 나무에서 기이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

다. 그것은 나이테 모양이 매우 독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나무 나이테는 긴 수명을 반

영하듯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 다섯 개는 다른 나이테와는 달리 상당히 촘촘히 

위치해 있었고, 그 다섯 개의 나이테 바깥쪽으로는 넓은 간격을 두고 나이테들이 위치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한 벌목꾼이 아주 조밀하게 나 있는 다섯 개의 나이테를 보고 말했

습니다. 

“이 나무는 5년간의 가뭄 동안 전혀 자라지 못했군.” 

그런데 다른 벌목꾼은 그와는 다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그 가뭄 기간에는 크게 자라지 못했어. 하지만 가뭄으로 인해 부족한 수분과 양분

을 얻기 위해 이 나무는 깊이 그 뿌리를 내렸고, 뿌리가 강화되면서 이 나무는 전보다 성장

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는 조건을 갖게 되었지. 고난을 이겨냈기에 이런 거목이 될 수 있

었던 거야. 이 다섯 개의 나이테 이후에 생긴 나이테가 넓게 간격을 두고 생긴 것이 그 증

걸세.” 

이를 조용히 듣고 있던 벌목꾼도 “5년의 가뭄 기간이 이 나무의 일생에서 매우 중요한 시

기였군. 그래!”하면서 동료의 의견에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많은 고난과 핍박이 따를 것입니다. 가뭄 기간을 거치면서 거목

이 될 수 있었던 나무처럼 우리도 믿음을 한층 뿌리깊고 강한 것으로 만들어야 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

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니라 (약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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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있어요~

왜 그리스도인이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되는지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지 않은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인은 오직 그리스도인과만 결혼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곳 이방 사람들과의 

혼인은 금지되었고(신 7:1~4, 수 23:11~13),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

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

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

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고후 6:14~16)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결혼하는 일은 너무도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아

닐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과 빛 가운데 있는데 한 사람은 마귀의 자녀

로서 죄와 어두움 가운데 있다면 그 두 사람이 어떻게 한 몸을 이룰 수 있으며 어떻게 한 

목적을 향해 살 수 있겠습니까?

이는 소와 나귀를 한 쟁기로 밭을 갈게 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너는 소와 나귀를 겨리하여 갈지 말며 (신 22:10)

그리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

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 하는 결혼은 결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도 잘 살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착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